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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정·신종우

Abstract

A Study on the tooth size and shape of the permanent Incisor teeth

Lee,Tae Jung·Shin, Jong Woo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hin Hung Junior College

The tooth size and shape of the permanent incisor teeth have been studied and analyzed about the

mean size, S.D, S.E, etcs and percentage from stone model of 100 Korean male and 74 Korean

fema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crown length of permanent incisor teeth were longer in males than in females statistical

differences of males and female were not found.

2. the mesio-distal diameters of permanent incisor teeth were larger in males than in females and

statistical differences of males and females were found in mandibular lateral incisor and the

bigest were max. central incisor, 2nd max. lateral incisor, 3rd man. lateral incisor and the

smallest were man. central incisor.

3. The square form in max. central incisor was the greatest percentage and the tapering form in

max. lateral incisor and man, incisor was the greatest percentage but tapering form and ovoid

form and other shape were found in max. lateral at the same ratio.

4. Concerning the labial developmental groove “midium”was the greatest percentage in the max.

central incisor and “low”was the greatest percentage in the man incisor. Concerning the incisal

line, straight line was the greatest percentage in the max, incisor and man, incisor and concerning

the lingual tubercle “none”was the greatest percentage in the max. incisor.

5. In comparison between left side and right side of incisor, the ratio of same shape ware 22.4%-

36.2% but similar or dissimilar cases were more frequntly found.



사회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치아의 기능에만 가졌던 관심이 심미적 형태
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
히 전치의 배열과 형태는 보철치료에 있어서
심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인사를 할때나 웃을때 대화를 할때
나타나는 구강내의 치아모습에 그 환자의 특
징과 개성을 부여 해야한다. 치과 기공사들이
전치부의 보철을 제작 할때는 그 환자의 얼굴
에 어울리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전치보철물
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에 따라 그 환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기공기술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특히 영구치 절치는 보철환자에
게 있어서 첫인상이나 안모의 심미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아들이므
로 예전처럼 무조건 하얗고 나란한 전치보철
물은 환자의 자연치처럼 자연스러운 심미적
만족감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남자의 치아의 크기와 여자의 치아의 크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Moorrees 들(1959)1), Garn들
(1964)2), Richardson들(1975)3), Doris들4) 모두가
남자의 치아가 여자의 치아보다 큰 것으로 보
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金(1961)5), 崔들(1967)6)

등에 의한 치아의 크기에 관한 연구보고가 있
었다.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치아의 크기와 형태는
서양인의 평균치이므로 한국성인의 영구치 절
치의 근원심경, 치관길이를 남녀비교 해보고
치아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정상 교합자로 인정되는 한국성인을 대상으
로 보통 방법에 의해서 인상은 유공 Stock
tray로 alginate 인상재를 사용하였으며 즉시
vibrator를 이용하여 경석고로 상하악 모형을
제작하였다. 치아계측의 연구 대상은 생체, 모
형상, X-선상의 치아등을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저자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
보철을 한 경우, 왜소치 및 기형치, 치관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9-26세의 남자 100명, 여자 74명으
로 총 174명이었다.

계측은 전악의 치열 모형상에서 1/20mm까
지 측정 가능한 부척이 달린 sliding calipers를
사용하였다. Calipers는 치아의 순측에서 절단
연과 평행되고 치아의 장측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근원심경을 측정하였으며 치관의 길이는
임상적 치관의 길이를 재었으며 오차를 줄이
기 위해서 한치아의 크기를 세번씩 재어서 평
균을 얻었다. 계측치 계산은 각 치아의 산술평
균(M), 표준편차(SD), 표준오차(SE)등을 구하
였으며, 남녀차이는 그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형태에 관한 관찰은 치아의 형태, 순면구의 발
육상태, 절단연 형태및 설면의 극돌기등에 관
하여 관찰하였으며,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남녀의 상하악 절치에 관한 치관길이와 근원
심경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들은 표 1, 2
와 같다. 치관길이에 관한 남, 녀 상하악절치의
비교표 1에서는 남자치아가 여자의 치아보다
모두 큰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은 없었다.
근원심경에 관한 남녀 상하악 절치비교표 2에
서도 남자치아가 모두 크게 나타났고 하악 측
절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상악치아의 근원심경이 하악치아의 근원심경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남, 녀 모두 중절치가
측절치보다 크게 나타났다. 상악중절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악측절치, 하악측절치, 하막
중절치 순의 크기로 나타났다. 상악절치에 나
타난 형태비교는 표 3과같다.
상악좌우 중절치에서도 방형이 59.2%-66.7%
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상악 좌우 측절치에서
는 첨형이 31%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난원형 기타형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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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관길이에 관한 남여 치아비교.

표 2.  금원심경에 관한 남·여 치아비교.

표 3.  상악절치에 관한 남·여 치아비교.



순면구 발육상태는 상악 절치 모두가‘약간
나타난다’가 58.6%-64.9%로 가장 많이 차지하
였다.
절단연 형태는 상악 절치에서 직선인 경우가
(50.6%-75.9%) 가장 많았으며 측절치에서는
볼록한 형태도 25.3%-28.2%나 차지하였다. 설
면 곡돌기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상악 좌우
중절치에서는 55.7%-59.2%이고 상악 좌우 측
절치는 93.1%-94.8%로 나타났다. 하악 절치에
나타난 형태비교는 표 4와 같다. 외형비교에서

는 하악 4개의 절치 모두가 첨형이 75.9%-
77.6%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순면구
발육상태는‘나타나지 않는다’가 52.3%-56.3%
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절단연 형태는
상악과 마찬가지로 직선인 경우가 58.6%-
78.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절치의 좌우측 비교는 표 5와 같으며 좌우측
치아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는 22.4%-
36.2%정보밖에 안되었으며 비슷하거나 다른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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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악절치에 나타난 형태 비교.

표 5.  절치의 좌·우측 비교

영구치 절치의 치관관찰은 생체, 모형상, X-
선상 등을 대상으로 택할 수 있으나 저자는
계측하기 쉬운 경석고 모형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한국인 성인의 상, 하악 절치에 관하여 치관
길이와 근원심경을 남, 녀별로 측정하였으며
각 절치의 형태비교 및 좌우측 비교를 하였다.
먼저 상, 하악 절치의 치관길이를 남, 녀별로
보면 남자의 치아가 여자의 치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근원심경에 관한 남, 녀 상하악 절치비교에
서는 남자의 치아가 여자의 치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하악 측절치에서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치아의 크기에 관한 많은 연구보고에서 남자
의 치아가 여자의 치아보다 크다고 보고 되어
있다.
Moorrees1)들(1959)의 치아의 근원심경에 관
한 연구에서 남자의 치아가 여자의 치아보다
크다고 보고 하고있고 Garn2)들(1964, 1965,
1968)도 남자치아의 근원심폭경이 여자보다
더 크다고 보고 하였다. 또 배7) 최6) 논문에서
도 같은 성적이 나왔으며 이는 본 연구의 연
구성적과도 일치하였다.
金8)은 남자 1469, 여자 1679개의 치아를 대상
으로 계측하여 보고한 바 상악 양절치는 여성
및 남성에게 중절치가 측절치보다 현저하게
크며상악 중절치 측절치 비교에서 남, 녀 모두
상악이 하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남, 녀 모두 중절치가
측절치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상악이 하악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치아는 개인마다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치아의 형태는 방형, 첨형, 난원형으로 나누
며 개인적으로 치아와 얼굴의 모습이 대부분
이 일치하기 때문에 얼굴과 조화로운 형태로
전치 보철물을 제작해 주기 위해서는 그 환자
의 치아형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상악 절치에 나타난 형태비교에서는, 상악
중 절치에서는 방형이 약 60% 정도로 가장 많
았고 기타, 첨형, 난원형,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李9)의 연구성적과 대조적으로 다르게 나
타났다. 李의 논문에서는 한국인 성인의 중절
치 형태는 난원형이 약 66%로서 최다수이고
첨형이 22%,방형이 12%의 순위라고 보고 하
였다. 상악 측절치에서는 첨형, 난원형, 기타형,
방형 순서로 나타났으며 첨형, 난원형, 기타형
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상악 측절치
는 치아중에서 여러가지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상악 절치의 순면발육상태를 보
면‘약간 나타난다’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
났다.
절단연 형태에서는 상악 중절치는 직선인 경

우가 69.5%-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악 측
절치에서는 직선이 50.6%-52.9%이며 볼록한
경우는 25.3%-28.2%를 차지하고 있다. 설면의
극돌기는 상악 중절치에서는 55.7%-59.2%가
나타나지 않았고, 상악 측절치에서는 93.1%-
94.8%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악 절치에 나타난 형태비교에서는 4개의
치아 모두가 첨형이 75.9%-7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순면구 발육상태는‘나타나
지 않는다’가 52.3%-56.3%, ‘약간 나타난다’가
37.9%-44.5%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악 절치의
순면구는 하악보다도 순면구 발육상태가 더
좋은것을 알 수 있었다.
절단연 형태는 상악 절치와 같이 직선인 경
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자연치에서는 대부분 융선과 구 등이 표면에
나타나며 이런 불규칙한 면에 빛이 반사할때
치아에서 광채를 재현할 수 있어야 자연스러
운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으므로 그 환자의
인접치아와 같은 자연스러운 융선, 구 등을 부
여하여 심미적으로 만족한 보철물을 제작해야
한다.
절치의 좌우측 비교를 해 보았더니 좌·우측
이 같은 모양을 하고있는 경우는 상악 중절치
가 36.2%, 상악 측절치가 26.4%, 하악 중절치
23.6%, 하악 측절치 22.4%밖에 안되었고 좌우
측이 다른 경우는 상악 중절치 27.0%, 상악 측
절치 26.4%, 하악 중절치 42.5%, 하악 측절채
30.5%나 차지하였다.
우리가 전치 보철물을 제작할때 좌우측을나
똑같은 형태가 되도록 제작하는데 이는 앞으
로 심미적인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성인을 대상으로 영구치
열 상·하악 경석고 모형을 1/20mm까지 측정
가능한 부척이 달린 Sliding Caliper를 이용하여
치관길이와 근원심경을 계측분석하고 치아형
태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영구치 절치의 치관길이에 대한 남녀치아
비교에서는 모두 남자의 치아가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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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
로 유의성은 없었다.
2. 영구치 절치의 근원심경에 대한 남녀치아
비교에서는 모두 남자 치아가 더 크게 나
타났으며 하악 측절치에서는 통계학적으
로는 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상악중절치
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악 측절치, 하악
측절치, 하악 중절치 , 순의 크기로 나타났
다.
3. 상악 중절치에서는 방형이 가장 많이 나
타났고 상악 측절치에서는 첨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난원형 기타형도

비슷한 비율로나타났다. 하악절치에서는
모두 첨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4. 순면구 발육상태는 상악절치에서‘약간
나타난다’가 하악절치에서‘나타나지 않
는다’가 가장 많았다. 절단연 형태는 상하
악 모두에서‘직선인 경우’가 가장 많았
고 설면 극돌기는‘나타나지 않는다’가
상악절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 절치의 좌우측 비교에서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는 22.4%-36.2%였으며 비
슷하거나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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